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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발화(Autoignition)는 가연성 혼합기체에 열 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
타기 시작하는 산화 현상이다. 일반적으로 가연성물질이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

서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최소자연발화온도(AIT, Autoignition Temperature)라

고 한다. AIT는 개시온도, 증기 농도, 용기크기, 산소농도, 계의 압력, 촉매, 발화지연시간 등 
다양한 실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. 이와 같이 다양한 장치 및 조건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

지고 있으므로 문헌들 마다 다른 값들이 제시되고 있다.  화학공정에서는 순수물질보다 혼합

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가연성 순수물질의 자연발화온도 연구는 많이 진행되
고 있으나, 혼합물의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. 본 연구에서도 ASTM E659장치를 사용하여 

n-Decane+Acetic acid계에 대한 자연발화온도를 측정하였다. 이성분계의 자연발화온도를 

측정하기에 앞서 이성분계들을 구성하는 순수 성분인 n-Decane과Acetic acid에 최소자연
발화온도와 발화지연시간 관계를 측정하였으며, 측정된 최소자연발화온도를 다른 문헌에서 

제시한 자료들과 비교 고찰하였다.  


